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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양*인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알칸사, 페이엇빌 

파견대학 
University of Arkansas in 

Fayetteville 
파견기간 1년 

귀국여부 6월9일 귀국예정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아칸사가 원래 그렇지만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특히 페이엇빌을 

캠퍼스타운이라구 해서 학교 캠퍼스를 주위로 작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분위기는 좋아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 들에 비하면 캠퍼스가 크게 느껴지겠지만 

미국기준에서는 아담한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날씨도 좋고, Southern hospitality 

때문인지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수업 

우선 책값이 무척! 비쌉니다. 특히 경영과 책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복수전공이 

경영과라서 경영과 수업도 들었는데, 경영과는 보통 Ebook access code가 

들어있는 책을 쓰는데, 한 권당 130불씩 하는 책을 사야하고, 중고로 팔 수도 

없어요.  

보통 다른 교재들은 중고책을 사거나, 렌탈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수님들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무척 즐기고,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관심을 기울여줍니다. 조금 어려운 수업을 듣게 되더라도 솔직하게 교수님과 

이야기하면 많은 도움을 줄겁니다.  

프로그램 

운영 

우선 알고 있어야 하는게, 우리학교에서는 Exchange Students를 보내는 거지만, 

다른 한국학교에서 오는 다른 한국학생들은 전부 visiting Students 라 담당이 

살짝 달라요. 우리는 Study abroad office의 로라담당인데 보통 다른 

international students 들은 ISS의 카메론담당이에요. 보통 행사 같은 것들은 

ISS에서 하는데, Exchange Students들도 다 초대받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만 소속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Pal program이나, Ifriends, 

Ifamily 등의 현지 학생, 가족들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미국인의 생활을 경험하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꼭 

참여하세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이나, 초봄쯤에 토네이도가 있는데, 우리캠퍼스는 약간 언덕 위라서 피해가 

크지는 않고, 사실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저는 두 번 정도 겪었습니다. 온도 

자체는 한국이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겨울에는 나름 춥습니다. 한국처럼 많이 

추운 건 아닌데 나름 눈도 옵니다. 봄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일이 자주 

있으니까 유의해두세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날씨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짓말 

같은 새파란 하늘을 자주 보게 될 거에요.  

 

안전 

페이엇빌은 작은 마을입니다. 캠퍼스 안이라면 보통 안전해요. 하지만 밤에 

파티나 bar 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면 혼자 오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교경찰이 safe ride를 제공하는데, 밤에 돌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무료입니다. 택시보다야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요. 제가 있는 동안 조금 위험한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다치게 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열었던 house party 에서 시비가 

붙은 두 남자들이 싸우다가 pocket knife로 한 명을 찔러 죽인 사건이었어요. 

캠퍼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니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ㅇ)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저는 Holcombe hall 이라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홀컴이나 

험프리에 많이 묵게 되요. 안에 부엌이 있어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지하에 

당구대나 탁구대도 있어요. 보통 ISS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홀컴에서 

열리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보통 2인1실이고, 샤워나 화장실은 따로 있는 

형태입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ㅇ)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 

저는 일주일에 10끼에, 플렉스125불짜리를 계속 썼습니다. 기숙사 사신다면 

밀플랜이 필수이고, 10meals, $125가 제일 싼 밀플랜입니다. Dining hall 이나 

meal trade 할 수 있는 학교내의 다른 식당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closing 

time이나 meal trade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항상 알아보세요. 

학교가 쉴 때는 학교식당도 문을 닫습니다. 

교통 

기숙사에 사시든 근처 아파트에 사시든 동네가 작아서 왠만하면 걸어서 다니실 

수 있을거에요. 근처의 몰이나 월마트를 갈 때는 학교측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잘되어 있고 무료라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여행가실 때는 보통 

비행기로 가시거나 렌터카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버스격인 

그레이하운드가 있지만 평가가 좋지 않고, 위험하다는 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00만원.  

저는 벤쿠버에 들렀다 

입국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Fees /보험료 

/식비 

  

 

 

 

 

 

가을학기와 봄학기 의 

payment 내역입니다. 

저 수많은 항목 중에 

housing, meal, 

insurance, 이렇게 세 

개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 

없어져요.  

교통비 학교근처를 다니는 학교운영의 버스는 무료입니다.   

책값 약 $600불  

기타1 $1000/2개월 생활비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열린마음을 준비하시고, 겨울 옷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패딩하나정도면 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도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페이엇빌은 자칫 너무 조용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평화로움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동안 많은 도시를 여행했지만 알칸사로 

돌아오면 평화로움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혹시 너무 작고 한적한 곳이라 실망하시더라도 

그 편안함을 즐겨보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Ifamily와의 필드트립  캠퍼스 

 

 

 

KOSA 행사  카약 



 

 

 

Tail gate(미식축구게임 전날 응원)  캠퍼스, Old Main 

 


